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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대인들의 멸망과 최후승리

주후 70년 로마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로마 병사의 발아래 짓밟히는 애잔한 이

스라엘 여인의 모습을 조각한 금화를 발행했었다. 2차 대전 중 6백만 유대인의 학살 현장을 지휘했던 한 독일 장

교는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 유대인들의 마지막 소원이 로마시대의 모의금화를 손에 쥐고 죽는 일이었다고 기록하

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수난의 세월이었다.

주후 70년 이스라엘 멸망이후 예멘에 이주한 유대인은 2천년 가까이 문명 세계와 격리된 채 살아 왔다. 한데 어

느 날 풍문으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자기네 조국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2천년 동안 기다렸던 그 

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안 순간 4만3천명의 유대인들은 냄비 쪽과 멍석 하나 말아 메고 모든 재산을 버린 채 이스

라엘로 돌아왔다. 마치 버스 정거장에서 다음 버스 기다리듯 2천년을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시오니즘이다

(이규태. “시온니즘.” 조선일보. 1997년 8월 30일자 칼럼 참고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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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스도교 예배와 삶은 종말론적이다. 그 속에는 감사, 기념, 기원, 선취,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다. 고린도전서 

16장 22절 “‘마라나 타’, 우리 주님, 오십시오.”와 계시록 22장 20절 “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.”는 미래종말적인 

기원의 의미가 담겨있지만, 이 아람어를 ‘마란 아타’라고 읽으면, ‘우리 주님 오셨다’가 되어 현재(실현된)종말적인 

감사와 선취가 된다. 이 ‘이미’(Already)와 ‘아직 아니’(Not yet) 사이에는 환난과 역경이 있다(롬 5:1-11). 

베스파니아누스가 유대정복을 기념하여 주후 71년에 발행한 주화들의 뒷면에는 유대인 포로들이 새겨져 있다. 

가스실에 들어가기 전 유대인들의 마지막 소원이 유대멸망이 새겨진 로마시대의 그 주화들의 복사본을 손에 쥐고 

죽는 일이었던 것이나 어느 날 풍문으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자기네 조국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

2천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안 순간 4만3천명의 유대인들이 냄비쪼가리와 멍석 하나 말아 메고 

모든 재산을 버린 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던 힘(power), 마치 버스 정거장에서 다음 버스 기다리듯 2천년을 

기다리게 한 승리(victory)의 원동력은 시오니즘이었다.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원동력도 현재종말(시작된 혹

은 실현된 종말)의 누림과 미래종말의 끊임없는 기원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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